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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석유화학 기술교육 메카로 부상
SK 인력개발센터, 141사 2000여명 참가 돌파 … 해외기업 교육도 적극 

SK 울산컴플렉스(대표 신헌철)가 국내외 석유화학 분야 인력개발의 메카로 자리잡으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의 

주목을 받고 있다.

SK는 2000년 6월21일 SK 인력개발센터가 개원한 이래 현대정유, 한화석유화학, 태광산업, 이수화학 등 14

사의 정비실무자 24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 개강한 <Pump 실무과정> 기술교육 이후 만 4년이 경과한 2004년 

6월 현재 수강 인원이 20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.

그동안 SK 인력개발센터의 기술교육에 참가한 기업은 141사에 달하며, 석유화학기업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

및 학계도 포함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.

SK는 SK 인력개발센터가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가 기존 기술교육의 한계인 이론 위주의 교육과는 달리 

현장 실무와 이론이 조화를 이룬 기술교육 내용의 차별화에 있으며, 특히 오랜 현장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강

사진의 해박한 지식이 더해져 외부 수강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준 덕분으로 분석하고 있다.

SK 인력개발센터는 당초 집합교육 중심에서 On-line 교육 및 주문 교육 등으로 계속 영역을 확장해 석유화

학기업들의 다양한 교육 Needs에 부응해 나가고 있다.

2001년 1월부터는 수강생의 교육 Needs 및 편의를 충족시키고자 첫 사이버 강좌로 <정유·석유화학 공정/장

치 이해> 과정을 개설한 바 있으며, 2002년 7월부터는 기술교육 홈페이지)를 개설․운영해 오고 있다.

현재는 공정운전 및 기술, 장치 운전, 설비관리 등 총 5개 분야에서 22개의 집합교육 과정 및 12개의 사이버 

교육 과정 등 총 3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.

SK 인력개발센터 관계자는 “SK 울산 Complex는 40여년간의 공장운영 경험으로 축적한 기술력과 국내 최

고 수준의 산업교육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교육을 통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공동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는 큰 

자부심을 갖고 있으며, 국내는 물론 중국과 타이완, 멀리는 아프리카 가나 등 해외 여러 나라에도 관련기술 교

육을 전수해 SK의 이름과 함께 기술 한국의 명성을 쌓아 가고 있다”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6/29>

가나 국영석유회사(TOR) 직원들이 SK 울산공장 생

산현장에서 현장강의를 듣고 있다,

중국 화북석화 엔지니어들이 RBI(설비 위험도에 근

거한 장치검사) 기술에 대한 교육을 수강중이다.


